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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된 옛길인 검정목골을 바탕으로 형성된 중앙로 상점가 골목시장 풍경 이 600 . 

길은 동문재래시장과 동문공설시장을 거쳐 동문시장까지 이어진다 강희만기자. 

옛길 변화 특성 파악하고 잔존 실태 정확히 조사

보존 활용방안 고민해 나가야·

주변 이해당사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공공자산 인식을

제주에서 근대적 의미의 도시형성은 여 년 전부터 시작됐다 일제에 의한 왜곡된 근대화가 100 . 

제주시 원도심의 풍경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에도 도시개발에 대한 철학이나 진지한 . 

고민없이 개발지상주의에 빠져 제주시 원풍경은 속절없이 변해갔다 도시공간의 편의성과 효율. 

성 획일성에 매몰되면서 옛길은 불편하고 개발에 거추장스런 존재로 인식돼 왔다 그렇지만 , . 

좁고 구불구불 이어진 옛길은 실핏줄처럼 도심구석구석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주성 원도심의 옛길은 길게는 수 백 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왔다 일제강점기 이후 현. 

대화와 도시개발이란 명분아래 옛길은 점차 도심의 뒷골목으로 전락하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도시의 기능을 떠받치고 있다 옛길도 현대화된 도시의 일부이자 도시안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제주시 중앙로 상점가 골목시장 이곳서부터 동문재래시장과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 동문수산. , , 

시장 등이 길게 이어진다 상점가 골목시장은 년 된 도로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옛길의 이. 600 . 

름은 검정목골이다 검정 은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마치 호미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붙. ( )檢井

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매립돼서 찾을 수 없지만 이곳에서 솟아난 물은 그 맛이 시원하고 달다. 

고 전해진다 이 길은 중앙로에서 중앙시장을 지나 산지천까지 이어진다 산지천 건너서는 구. . 

명골이다 즉 중앙시장에서 동문재래시장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으로 이어지는 일대는 검정목. ~ ~

골과 구명골이라는 년 된 옛길을 따라 형성됐다600 .

원래 동문에서 서문까지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구불구불 도로가 연결되고 있었다 년 지. 1914

적원도에는 제주성 안의 옛길이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적원도를 보면 동문에서 구명골을 거쳐 검정목골 두목골 이앗골 서불막골 서문까지 구불구~ ~ ~ ~

불 도로가 연결되고 있었다 이 도로가 남쪽 순환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동문에서 칠성골을 . 

거쳐 서문까지 이어진 도로는 북쪽 순환로라고 할 수 있다 제주성 안 동서를 횡단하는 주요 . 

도로가 두 갈래로 형성된 셈이다 남북 도로체계는 한짓골과 객사골이 중심도로였다. .

중앙시장과 동문재래시장 동문공설시장 동문시장 등은 제주성 동문과 서문을 연결하는 도로 , , 

중 남쪽 순환로를 따라 발달한 것이다 년 옛길이 근현대시기를 거치면서 제주시 원도심의 . 600

중심상권지대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는 중앙로 상점가 골목시장 주변. 



제주성 북쪽 순환로의 중심도로인 칠성골도 마찬가지다 칠성골이라는 이름은 탐라시대에 북두. 

칠성 모양으로 칠성대가 세워졌다는 데서 유래한다 칠성골은 탐라시대와 일제강점기부터 . 

년대 초까지 제주시 중심상권을 형성했다1990 .

원도심 안에 년 된 옛길이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제주성은 탐라시대부터 있었던 고성600 . ' ' 

즉 묵은성을 토대로 확장을 거듭했다 제주성 수축기록이 문헌에 나타난 시기는 년 태종 . 1411 (

년 이다 태종실록 에 제주성을 수축하도록 명했다 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에앞서 년11 ) . " " . 1408『 』

태종 년 태종실록 에는 제주에 큰 비가 내려 제주성에 물이 들어 관사와 민가가 표몰되고 ( 8 ) "『 』

화곡 의 태반이 침수되었다 는 기록이 보인다 제주성은 이 시기에 전통적인 도로체계를 ( ) " . 禾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래된 길은 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600 .

이처럼 옛길이라고 해서 과거의 길로 한정하거나 과거의 기능에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 제주. 

성의 옛길은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의 연결고리가 된다 현재의 길. 

임과 동시에 과거부터 이미 존재한 길이기도 하다 때문에 옛길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길은 과. 

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옛길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대한 .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제주성 원도심의 옛길은 여전히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관. 

련조례 제정이나 보존 활용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옛길에 대한 관련규· . 

정은 물론이고 연구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년 지적원도를 바탕으로 재현한 제주성 안 주요 옛길 이 한짓골 가 객사1914 . 1 , 2

골 이 북신작로에 해당되며 가 동문에서 칠성통을 거쳐 서문으로 연결하는 북, 3 , 4

쪽 순환로 가 동문에서 서문으로 연결한 도로 이 동문에서 구명골 검정목골을 , 5 , 6 ~

거쳐 서문으로 이어지는 남쪽 순환로에 해당한다 

옛길도 원형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너비가 확장되거나 선형이 변경되거나 단절되

기도 하며 소멸되기도 한다 이 같은 옛길의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보전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 . 

한다 무엇보다 옛길은 주변의 이해당사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관련된 공공자산이라는 공. 

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옛길 보전 활용 등에 주민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 ·

정책방향을 고민해나가야 한다.

이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옛길의 잔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파악하는 일을 서둘러

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옛길 보존 정비대상을 선정 답사코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스. 

토리텔링으로 엮어내는 등 활용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옛길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수집 및 관련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 

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옛길은 원도심의 역사경관을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

중요한 자원 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보호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옛길을 향토유산으로 " "

지정 보존하고 투어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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